
 

 

성가대 소식 

1. 금주부터 30 주년 음악제 준비를 위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곡목은 김희조 편곡“옹헤야”인 

우리 민요입니다. 

  

2. 가족 동정 
•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 4/24 2 주간 여정으로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윤안도 요셉 형제님 4/24 일 3 주간의 여정으로(5/15 도착예정)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조병화 솔로몬 형제님 4/20(금) 3 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나머지 정리 차 떠나셨습니다. 

• 구영조 요한 형제님 5 월 15 일 중순경 한국으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말없이 입단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불연듯 떠나시게되어 모든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행중이신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 기도 요청 

• 최 창식 세바스찬님(최엘리사벳 시부님)께서 팔순을 맞으셨습니다.축하 드리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김 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심한 기침 알레지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중에 빌어주십시오. 

 

 [요한 13,31-33 ㄱ.34-35]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제; “서로 사랑하여라” “부활 제 5 주일” (다해) 2007 년  5 월 6 일 

복음 묵상;  요한 13,31-33 ㄱ.34-35 사도 14,21 ㄴ-27 묵시 21,1-5 ㄱ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바로 나만의 만족을 위한 사랑도, 상대방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래를 손바닥 위에 얹어 놓고서 손바닥을 편 채 가만히 있으면 흘러내리지 않지요. 하지만 꽉 잡으려고 손을 

움켜쥐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고 손바닥에는 조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이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조금의 

여유를 주면 사랑은 오래 머뭅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소유욕으로 서로를 꽉 움켜쥐면, 사랑은 어느새 두 사람 

사이를 빠져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꽉 움켜잡으려던 사랑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지…….  



                        ♡ 어머니의 마음 ♡ 
 

 

 

 
"내가 저리 되믄, 꼭 요양원에 보내도. 괜히 불효 어짜고 하지 말고. 
요양원에 보내 주는 거. 그기 진짜 효도 하는 기라. 치매 환자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엉망진창 되기는 시간 문제라 카더라.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부모는 부모 데이. 부모 가슴에 자식은 평생 
애물단지일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한테 애물단지가 되믄 안 되제.  
그기 바로 부모인기라." 
 
며칠 전. MBC 일일 드라마인 <나쁜 여자 착한 여자>를 한참 재미나게 
보시던 어머니께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셨다. 극중 치매에 걸린 
시할머니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어머니 말씀에 무어라 대꾸를 
하긴 해야겠는데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치매? 내 어머니가 치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을!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 일흔을 넘기고 예순을 넘기신 네 분 부모님. 
자식된 입장으로 당연히 치매란 병에 대해 한 번쯤 걱정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무심했었다. 아니, 무심했었다는 건 
사실 핑계이고 그 두려움을 애써 회피했다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 내 어머니께서는 
이미 치매로부터의 단단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런 어머니는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항상 우리를 돌봐주시는 어머니,  
그러나 많은 경우 어머니의 희생과 고마움을  
머리로서는 알면서도 
잊고 살아갑니다. 
성모님의 성월을 맞아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항상 전구하고 계신 성모님을 특별히 기억하여야겠습니다. 
 
 

 

☆  기     도  ☆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여도 
자꾸만 욕심 사나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어 
상대방을 힘들게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사심 없는 마음으로 항구히 사랑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